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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버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문재인정부가 버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목숨걸고 출근해야하는 나라!목숨걸고 출근해야하는 나라!

김용균노동자 2주기, 여전히 죽는 노동자

11월 18일 오후 3시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타

이어 성형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성형기에 말려들어 

쓰러졌다. 그날 노동부는 한국타이어에 대해 정기근로

감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노동자는 17일만에 사망

했다. 

12월 9일 새벽 5시쯤, 한국타이어 통근버스가 고속도

로에서 탱크로리를 들이받으면서 1명이 사망하고 29

명이 다쳤다. 사망한 노동자는 출근한지 딱 한달된 

20내 청년이었다.

2년 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모두 목소리를 모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

지만, 아직도 노동현장은 그대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와 174석을 가진 거대여

당은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된 법들은 강행처리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철저히 외면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날마다 7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다. 

노동현장에서는 매일매일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매일 

출근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노동자

의 현실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호막이다. 더 이상 노동자들

이 죽지않게 일할 수 있게 하자. 故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무기한 단식농

성에 들어갔다.


